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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문숙

● 작가

● ‘단어벌레’라는 필명으로 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 브런치에 글을 씀.

● 저서: <안녕하세요>, <전업주부입니다만>, <깊이에 눈뜨는 시간> 등

난데없이 울컥할 때가 있다.

그럴 때 누가 왜 우느냐고 물어봐 줬으면.

그 질문에 대답해봤으면.

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고, 

저녁노을이 지는데 

시장 간 엄마가 아직도 안 오셨다고, 

새로 산 구두를 잃어버렸다고, 

제일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버렸다고, 

첫사랑이었을지도 모르는 남자친구가 

사라졌다고 대답하면서 

꺼이꺼이 울어버렸으면 좋겠다……

그렇게 홀가분하고 맑아졌으면. 

라문숙의 <가끔은 내게도 토끼가 와 주었으면> 중에서

난데없이 울컥할 때


